
치약, 불황에도 “기능성” 인기몰이
애경, 2012년 기능성 매출 76% 급증 … 잇몸 케어부터 미백까지

치약 시장에 <기능성>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치아와 잇몸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기능성 치약은 불황에도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대표 고광현)은 자사 브랜드 <2080>의 기능성 치약 매출이 2012년 76% 급증했다고 4월29일 발표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초까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소프트 치간 칫솔, 360도 회전 치실 등 <스페셜 케

어> 치약도 3월 매출이 2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치약 중에서는 잇몸 케어 치약이 제일 많이 판매됐고 미백 치약, 고세정 치약 등이 뒤를 이었으며,

스페셜 케어 치약 중에서는 치간 칫솔이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다.

일반치약에 비해 가격도 비싼 기능성 치약과 스페셜 케어 치약 판매가 급증한 것은 구강질환 발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애경은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은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63만명에서

800만명으로 연평균 7.3% 증가했으며, 치은염질환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2776억원에서 4881억원으로 늘어났

다.

아울러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질환을 예방하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치약과 칫솔을 세심하

게 고르려는 소비자가 늘어나 치약 등의 선택기준이 세정 기능, 향과 맛에서 건강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석주 애경 마케팅부문장은 “최근 치아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악성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욕구가

커져 40대 이상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능성 치약과 스페셜 케어류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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